
백곡처능(白谷處能:?∼1680) 스님은 유불을 겸한
학문과 시문을 통한 당대의 거유(巨儒)들과의 교류
를 통해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당시 한 소통의 길을
담당했다. 
현종이 도성안의 승려를 성 밖으로 축출하고 사찰

에 소속된 재산을 몰수하며 승려를 환속시키기에 이
르렀을 때, 스님은 8만 여자나 되는〈간폐석교소(諫
廢釋敎疏)〉를 지어 그 부당함을 상소했다. 조선시대
불교억압에 대한 유일한 상소문이었다.
또 스님은 유·불·도 삼교에서의 성명설(性命

說)의 같고 다름을 대비해 설명하거나 인의(仁義)에
대한 유불의 견해가 결국 일치한다는 유불불이를 주
장했다. 
현종이 두 공주를 잃었을 때는 봉국사를 지어 위

로했고 선종중심사찰인 봉은사를 중수하기도 하는
등 불법 보호의 한 힘이 됐다. 
이 모두가 선교, 유불에 정통하고, 특히 시문에 능

했기에 가능했다.
수련에서는 시의 제목을 풀이하면서 임 스님에게

보낸 그윽한 흥취가 격조 높은 백설가임을 보여 은
근하게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임을 밝혔다. 
함련에서는 봄날을 맞이하는 자신의 삶을, 경련에

서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색과 소리로 표현해 냈다.
미련에서는 깊고 깊은 정원
의 고요함을 비스듬히 비껴
있는 꽃 그림자로 극대화 시
켜 놓았다. 
시의 전편에 흐르는 그윽

한 시정(詩情)은 햇차를 심는
노승의 마음 빛이기도 한, 텅
빈 충만 그것이다. 원법스님(운문사·문학박사)

春걐幽興十分加 (춘래유흥십분가)
古調誰知白雪歌 (고조수지백설가)
童子荷薪烹早蕨 (동자하신팽조궐)
걛僧將 種新茶 (로승장삽종신다) 
床頭高枕水聲遠 (상두고침수성원) 
톫角卷簾山色多 (첨각권렴산색다)
庭院深深人不寐 (정원심심인불매) 
滿階花影自橫斜 (만계화영자횡사) 

한국 사찰의 사부대중 가운데 승가를 제외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은 단연코
우바이(優婆夷)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불교국
가 가운데서 여성 불자를 부처님 다음가는 지위
인‘보살’이라고 명명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성들은(보살이라 부르겠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바로 화병
(火病)이다. 화병은 사전에 등재될 만큼 외국의
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정을 돌보고 시
부모를 모시며 쌓인 스트레스와 욕구불만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지목되기
도 한다.
이 병을 삭히기 위해 여름이면 많은 보살들이

냉면과 팥빙수 등을 먹으며 화를 풀기도 한다. 또
사찰에서는 예불ㆍ참선ㆍ108배 등 수행과 봉사
활동을 통해 신행생활을 돈독히 하는 보살들도
있다. 
우리 여성불자들에게 소개하고픈 꽃이 있다.

바로 원추리꽃이다. 원추리꽃의 한문이름은 훤
초(萱草)이다. 어머니들이 거처하는 내당에 이
꽃을 주로 많이 심었기에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
를 때 훤당(萱堂)이라고 불렀다. 〈훈몽자회(訓蒙
字會)〉에서는 훤(萱)은‘넘나물’이라 부르기도
했다. 
원추리는 대개 노란색으로 오방색의 중심이

되는 색이다. 옛 사람들은“부녀자가 머리에 원
추리꽃을 꽂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했
다. 이것은 원추리 꽃봉오리가 남자아이의 고추
를 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남화(宜男花)는
남근 숭배사상에서 유래됐고, 꽃이 지고 나면 전
체가 오무라져 붙어버리기 때문에 합환화(合歡
花)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추리 나물은 많이 먹으면 취해서 의식이 몽

롱하게 되고 무엇을 잘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근심 걱정까지 날려 보내는 꽃이라 해 망우초(忘
憂草)라 했다. 원추리에는 항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와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다. 
원추리는 옛부터 봄의 대표적인 맛있는 산나

물의 하나였다. 이때는‘넓나물’또는‘넘나물’
이라고 따로 이름이 주어져 있다. 옛날에 넘나물

은 정월대보름에 넘나물국을 끓여먹는 민속까지
있던 귀한 식물이다. 또 꽃술을 제외하고 밥을 할
때 넣으면 향기가 나면서 예쁘고 노랗게 밥을 물
들인다. 
넘나물은 맛이 달고 연한, 매끄럽고 감칠맛이

나는 순하고 담백한 산나물이다. 넘나물의 어린
순을 따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면 별미인
데 이 나물을 훤채(萱菜)라 한다. 원추리는 어린
싹을 생으로 국거리로 이용하며 튀김으로도 요
리하고 데친 것은 기름에 볶기도 한다.
〈본초강목〉과〈일화본초〉에 의하면 원추리의
꽃과 싹은 독이 없어서, 삶아 먹으면 황달이 치료
되며, 소화를 도우며 습열(濕熱)을 치료하는 것으
로 기록돼 있다. 이 외에도 원추리의 뿌리는 결석
을 다스리고, 수기(水氣)를 내리며 술독을 풀고
(〈본초습유〉), 뿌리를 생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코
피가 나는 것을 멎게 하고 열을 내리며 (〈본초연
의〉), 유선염에도 효과가 있다 (〈본초강목〉). 이
외에 여러 의서(醫書)에서 원추리의 효능을 기록
하고 있다.
석운(石雲) 정은영(鄭恩泳)선생(1931~1988)의

그림에는 왜 원추리와 나비가 함께 그려졌을까?
그것은 나비가 장수(長壽)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나비 접(蝶)과 늙은이 질(탫)자는 중국어로 발음
이 같다. 지금이야 의약이 발달하고, 생필품이 구
족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60세 이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
고, 80세까지 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한국불교의 다정한 도반인 보살님들이 부디

수행과 신행활동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
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불교가 세세생생 보리심
과 출리심(出離心)을 깨
치고 이루는 인류의 영
원한 보고(寶庫)가 되기
를 기원하면서 이글을
바친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통해본상징과은유

동화사포교국장

봄이 되자 그윽한 흥취 더욱 더해지는데
옛 곡조는 백설가임을 누가 알리요
동자는 섶을 지고와 올 고비를 삶고
노승은 삽을 들고 햇 차를 심네.
침상머리 높은 베개에 물소리가 멀고
처마 끝 걷은 발에 산 빛이 가득하네.
절 안이 깊고 깊어 아무도 안 자는데
뜰 가득 꽃 그림자 절로 비스듬히 비껴있네.

보살님들께 이 꽃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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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石雲) 정은영(鄭恩泳)선생의호접도. 장수(長壽)를상징하는나비를함께그렸다. (에이옥션제공)

근심걱정날리는노란색꽃원추리

마음을안정시켜우울증에효과커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백곡처능 선사의‘봄날 임 스님에게 보냄[春日寄林師]’

텅 빈 충만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럽
고도 서러운 업일까. 어머니를 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났다.’박완서의 단편〈부처님
근처〉에서 주인공이 22년 만에 아버지와 오
빠의 첫 제사를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는 생각이다. 
책에서 주인공과 그녀의 어머니는 오랜

세월 가슴 속에 얽어매고 살았던 가족의 서
러운 죽음을 온전한 죽음으로 회향하기 위
해 절을 찾고, 절에 머물며 제사를 올리는
동안 많은 사유를 한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 근처에 살고 있다. 무

엇에든 그‘근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
행한 일인가. 손닿을 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
나 마음 놓이는 일인가. 죽음이 삶의 근처에

있고, 삶 또한 죽음의 근처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부처님 근처에 있음이 얼마나 다행
인가. 집 근처에서 지는 해는 황홀한 노을이
지만 집을 나와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겐 머
물 곳을 찾아야 하는 어둠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근처에 있음이, 부처님이 집
나온 모두의 근처에 있음이 얼마나 다행스
러운 일인가. 편집국사진부차장

부처님 근처

경기가너무없어, 장사가너무안되, 문
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
들의푸념이다.  반면목도안좋고불경
기에도흥왕을누리는점포와사업장도
많다. 부자가되는터가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
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
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
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
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
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
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
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
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
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
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
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
려있는것을쉽게볼수있으며장사흥
왕및사업번창과산재예방의축원불공
을마치고시판하는금강삼고저는금니

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
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
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공휴일도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법구에는세상사는동안물질의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
神力)의 법구가있는데도 미련한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
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연이 되면 돈이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고통만준다.불경, 다라니의근본
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
와막혔던모든문제를해결하게하는영험의법
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
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수도없게내부도잘꾸며져있고사용하
는중생이금전의고통에서빨리벗어나평생부
자로살게축원불공을마친복지갑으로선물로
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
하시면택배로보내드립니다. (신용카드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장사가어려운사업장의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재물을얻고평생부자로살게축원불공마쳐!!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고급케이스에선물로도품격!

다라니 지갑福평생부자지갑

여성용 장지갑

사업장의 법구금강삼고저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
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
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남성용 반지갑


